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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야생조류 가금류와 인간을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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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여정을 하는 동안, 

철새들은 서식지 손실, 수렵 

등의 많은 위협요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조류독감으로도 알려진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도 있습니다.

해가 없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리, 기러기, 고니, 도요물떼새와 같은
 

야생물새에게서
 

발견되곤 합니다. 이 형태의 바이러스는 다른 조류에게 전염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비위생적인 조건의 협소한 공간에서 닭과 오리가
 

대량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 농장으로 전파된다면, 유해성의 고병원성 형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 

이 유해 바이러스는 가금류 간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된 닭이나 오리의 대부분이 빠르게
 

폐사합니다. 그리고 변환된 유해 바이러스는 야생물새로까지 전파되어 집단폐사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야생조류를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점
많은 언론에서 철새를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생조류가 가금류
 

농장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해 대량폐사를 유발하며
,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 

이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은
 

야생조류를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 

하지만 야생조류를 쫓아내는 행위는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연습지에 살균제를 뿌리는 방법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응방법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습지를 오염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철새는 조류독감의 가해자라기보단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해결책
해결책은 바로 차단방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차단방역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
 

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 가금류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발생한 농장에서 질병이
 

밖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 다른 가금류 농장과
 

주변 습지의 야생조류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 

차단방역은 가금류, 야생동물 그리고 사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는 환경상태를 지속시킵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 22 개국

• 50 천만 개체

• 155 조류종

매 년 수 백 만 마 리 의 

야생조류가 놀라운 여정을 

떠나곤 합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북극의 번식지와 남쪽의 

번식지를 오가며 수백, 수천 

킬 로 미 터 의 거 리 를 

이동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차단방역입니다.
차단방역의 개선을 위한 간단한 방법들

농장 출입 시에 신발과 

옷을 소독하거나 

갈아입어야 한다.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농장 내 분비물은 

신속하게 치워야 합니다.

건강한 조류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가금류의 

사체는 바로 소각 또는 매장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가금류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작업복, 도구와 이동장비는 

주 기 적 으 로 소 독 해 야 

합니다.

가금류 농장으로 유입되는 

물과 공기는 여과되어야 

합니다.

농 장 주 는 야 생 동 물 과 

가금류의 접촉을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가금류가 

접촉한 물이나 사료에 

야생조류나 다른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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